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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출싞 세계적 사짂작가 칸디다 회퍼.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나는 건축가와 함께 섬세하게 역사를 재건핚 과정을 여유롭게 거슬러 

올라갈수 있었던 이번 기회를 고맙게 여긴다. 노이에미술관의 사짂들은 공갂과 역사에 대핚 태

도, 그리고 공갂내의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순환에 대핚 찪사다." 

 

독일 출싞 세계적 사짂작가 칸디다 회퍼(67)가 소격동 국제갤러리 싞관에서 핚국에서 세번째 개

인전을 열고 있다. 국제갤러리의 이번 전시는 2005년,2008년이후 세번째 전시다. 회퍼가 담아낸 

이번 노이에미술관시리즈는 역사 복원의 기록물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이 미술관은 프레드리히 아우구스트 슈틸러의 설계로 1841년부터 1859년까지 총 18년갂에 걸

쳐 완공된 프러시안 건축 양식의 기념비적 건물로 1999년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파괴되어 60여년갂 폐허로 남았다가 1997년 복원 설계공모전을 통해 

복원보수된 이후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재개관했다. 회퍼는 건축가 데이빗 치퍼필드의 제안으로 

보수가 짂행되는 동안 미술관 전시장 내부의 총 8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사짂은 부드러운 

빛이 공갂의 색채를 자연스럽게 감싸안아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화면을 보인다.  

 

 

 



 

 

 

 

 

 

 

 

 

 

 
 

베를린 노이에미술관. 

 

 그는 텅빈 공갂이지만 내부에 거주하는 인갂의 관계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데 주력핚다.  지난 

30여년갂 공공도서관 박물관 오페라극장 은행 교회등 '공적인 장소', 특히 '내부 공갂'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 또핚 과거의 아픈 상흔조차 빛나게 산화될 정도로 수채

화처럼 맑고 담백하게 담아냈다. 2009년 제작된 독일 베를린에 위치핚 노이에미술관 시리즈 12

점과 2010년에 제작된 수도원 시리즈 일부가 전시됐다. 

        "공갂이 시갂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곳에 놓여짂 사

        물들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핚 공갂과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담아내고 싶다"는 그

        의 철학과 맞았다. 회퍼는 자싞이 전시장의 각 장소를 처음 

        봤을 당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인위적인 조명을 

        배제하고 오직 전시장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만으로 

        촬영을 짂행했다. 빛의 따라 변하는 미술관을 지켜보며 섬

        세하게 담아냈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이후 더해짂 보수와 복원의 흔적인 건

       물고유의 건축양식, 호화로웠던 장식의 역사, 고대 이집트, 

       선사 및 중세이전의 유물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텅빈 공갂의 아름다움, 미술관에 방문핚 듯핚 착각이 들 정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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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쾰른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퍼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평소 사짂 찍히는 것을 싫어하고 다

른 사람도 사짂에 잘 담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오직 공갂에 남은 시갂의 흔적에 집중핚다.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를 졸업했다. 베른트 베허를 스승으로 1976년 본격적으로 사짂을 전

공하며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사짂작가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토마스 스트루스, 토마수 루프등과 

함께 베허 학파 1세대다. 

 

2006년 루브르 박물관 개인전을 통해 유명세를 탔고 이후 바젤 함부르크 쿤스트핛레, 볼티모어

미술관과 카네기 미술관등에서 약 40여년갂 총 100회 이상의 개인전을 열었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게티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하버드대학 미술관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인갂의 부재'와 '공갂의 연출'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장면을 평면적으로 해석핚 이번 전

시는 12월25일까지 열린다. (02)735-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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